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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엘리트 선수들의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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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s and Dispositions toward Doping in Adolescent Elite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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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ffective prevention of doping, individual and situational factors that make an elite athlete more susceptible to 
doping than others should be investigat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quantitatively measure doping related 
attitudes and dispositions of adolescent competitive athletes at elite level.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among athletes (n=123) who were participating in the 2nd Asian Youth Games. Outcome measures included doping 
knowledge, behavior and attitude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PEAS). One athlete admitted the past 
use of doping and 2 athletes reported that they knew others who had doped. Athletes were mainly provided with 
anti-doping information from anti-doping agency (16.3%), coaches (11.4%) or medical staffs (10.6%). The average 
PEAS score was 38.39±11.36. High school (elder) athletes showed higher PEAS score (39.63±11.35) than middle 
school (younger) athletes (34.53±10.67) and team sport athletes showed lower PEAS score (35.11±9.80) than 
athletes in endurance (45.08±15.49) or motor skill sports (43.25±9.08). This study suggests that many fac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athlete’s decisions regarding the use of doping. Further research should incorporate these factors 
to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doping and to identify points for effective anti-dop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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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은 경기력 증가를 

위해 흥분제와 같은 것을 복용하였고1), 로마시대 검투사들이

나 중세 기사들은 지독한 피로감과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투 

중의 경쟁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 자연 발생적인 경기력 향상 

물질들(performance-enhancing substances)의 도움을 받아온 것

으로 기록되어 있다2). 현대에 이르러 운동선수들이 경기력 

증가를 위해 금지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 

도핑(doping)은 18세기경 남아프리카의 부족 의식에서 사용되

던 흥분 효과가 있는 음료인 ‘Dop’에서 그 용어가 처음 유래되

었다고 한다3). 위와 같이 도핑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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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고도의 경쟁이 필요한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경기

를 펼치는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도핑의 필요성에 대해 합리화

하려고 하는 경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도핑 현상이 최근에 시작된 새로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도핑에 대한 

금지는 1968년 동/하계 올림픽에 이르러서야 국제 올림픽 

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에 의해 시작되

었고, 1999년에 세계 반도핑 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에서 반도핑 규약을 제정하면서 도핑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5). 이러한 반도핑 

운동은 일차적으로는 운동선수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학

적인 관심에서 시작되었으나, 공정한 경쟁에 높은 가치를 두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부정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약물

을 금지하는 것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 실제 해당 선수에게

는 종종 약물 사용 선수라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2). 따라서, 세계 반도핑 기구는 전세계 

운동선수들의 건강을 지키고 그들을 위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도핑에 대한 검사, 억제 방법, 그리고 처벌 

등에 대한 규약을 정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과 함께 반도핑 관련 연구를 지속하여 

최근까지 도핑과 관련된 생물의학적, 분석학적인 연구 분야에

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5,6). 그러나, 운동선수들에서는 

도핑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믿음에 근거해서 금지 약물 복용에 

대해 관용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실제 도핑 행동을 결정하

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7). 
특히, 효율적인 도핑 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성향을 

조사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연구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세계 반도핑 기구에

서는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생물의학적 분석 연구뿐 아니라 

도핑에 대한 운동선수들의 사회학적, 행동과학적 연구를 포함

하기 시작하였다5-7).
운동선수들은 그들의 스포츠에서의 경력이 점차 늘어갈수

록 경기력 향상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특히, 도핑에 대해 고려하고 실제 이를 행동에 

옮기는 시기는 그 선수가 최고의 경력에 이르기 전인 청소년기 

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11).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청소년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주에서 시행한 관련 역학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이 심지어 11세 어린 선수들에서도 나타나는 것으

로 밝혀졌다12). 또한, 청소년 엘리트 선수들은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개인의 성격이나 주변 상황 등의 영향에 따라 일부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 보다 도핑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도핑 약물 사용으로 어린 

엘리트 선수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과 관련된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운동선수들이 도핑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

와 시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시행하는 효과적인 

반도핑 활동이 필요할 것이며, 가장 효율적인 반도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선수, 특히 청소년 엘리트 선수들의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성향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Barkoukis 등13)은 최근 309명의 그리스 

청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스포츠에서의 

성공 원인에 대한 믿음과 도핑 약물 사용에 대한 감수성

(susceptibility)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그러

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도핑에 대한 청소년 엘리트 선수들의 

사고방식이나 성향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거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반도

핑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청소년 엘리트 선수들의 도핑에 대한 인식, 사고 방식 및 성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3년 8월 16일부터 8월 24일 까지 중국 난징(남
경)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 청소년 대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 선수들(14개 종목 125명) 중 본 연구의 설문 조사

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국제 

청소년 대회의 참가 연령 제한(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9
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따라 본 연구는 만 14세에서 

17세의 청소년 엘리트 선수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 조사

는 대회 기간 동안 1대 1 개인 면담을 통해 참가자들의 설문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으

로 진행하였다. 면담 과정 동안 참가자의 자발적 참여 여부를 

재차 확인하였고, 설문지 응답 내용의 민감성 때문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 답변자의 신분이 유추에 의해 

밝혀지지 않는다는 철저한 익명성 및 비밀 보장에 대해 참가자

들이 안심하도록 설명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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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differences in doping attitudes between demographic groups 

Variable n (%)  PEAS score  F p-value Post hoc

Age (y) 3.595 0.016 17＞14
  14 20 (16.3) 31.25±7.489
  15 18 (14.6) 40.72±10.283
  16 37 (30.1) 38.54±12.516
  17 48 (39.0) 40.38±11.228
Sex 1.814 0.181 -
  Male 78 (63.4) 37.35±12.154
  Female 45 (36.6) 40.20±9.687
School grade 4.716 0.032 -
  Middle 30 (24.4) 34.53±10.670
  High 93 (75.6) 39.63±11.346
Career (y) 1.584 0.209 -
  ≤5 57 (46.3) 37.61±10.925
  6−9 57 (46.3) 38.16±11.720
  10≤  9 (7.4) 44.78±10.929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PEAS: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2. 설문 조사

조사 대상 선수들의 연령, 성별, 종목 및 경력 등의 인구 

통계학적 자료 수집과 함께, 실제 약물 사용 여부 및 타인의 

도핑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하도

록 하였고, 본인의 도핑에 대한 정보 및 지식 습득 경로에 

대한 폐쇄형 질문도 포함하였다. 또한, 선수들의 도핑에 대한 

사고 방식 및 성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PEAS)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

였다(Appendix 1). PEAS는 17개의 질문에 대해 1–6 Likert 
rating scale (매우 동의하지 않음 1 → 매우 동의함 6)이 모두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6개
의 답변들 중 동의도 부정도 아닌 중간 답변이 없도록 구성되었

다. 한글로 번역된 PEAS의 내용 중에서 청소년 선수들의 이해

를 돕기 위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방법(performance- 
enhancing drugs/methods)은 세계 반도핑 기구 및 한국 도핑방지

위원회(Korea Anti-Doping Agency, KADA)에서 금지하는 약물 

및 금지 방법으로, 기분 전환을 위한 약물(recreational drugs)은 

운동 목적 이외에 유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흥분제, 환각제 

등의 약물이라는 부연 설명을 설문지 서두에 추가 하였고, 
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이후 개인 면담을 통한 설문 

조사를 시작할 때 선수들에게 구두로 한번 더 설명하였다. 
PEAS 점수는 최소 17점에서 102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선수가 도핑에 대해 관대한 사고 방식 및 성향을 나타낸다고 

평가한다. PEAS 결과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여러 선행 연구들

에서 검증되었으며,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시행한 연구

에서도 모두 Cronbach’ alpha＞0.8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

다2,5,14).

3.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들은 Windows용 SPSS ver. 
16.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치(mean, standard deviation)를 산출하였다. 통계적 

산출 방법은 연령, 성별, 학력, 경력 및 종목에 따라 PEAS 
점수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사

용해 분석하고 사후 검증을 시행하였다. 스포츠 종목별 분류에 

따른 선수들의 도핑 성향 비교하기 위해 각각의 종목별 신체 

활동 요구량 및 스포츠 활동의 종류에 따라 대한민국 선수단이 

본 대회에 참가한 14개 종목을 선행 연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7). 1) 스피드/파워(speed/power): 육상, 유도, 태권

도, 역도; 2) 지구력(endurance): 수영; 3) 운동 기술(motor skill): 
배드민턴, 펜싱, 스쿼시, 사격, 탁구; 4) 단체(team): 농구, 축구, 
핸드볼, 럭비. 모든 통계의 유의 수준은 α=0.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전체 125명의 참가 선수들 중 부상 등을 이유로 경기에 

참가하지 않은 남자 선수 2명을 제외한 123명이 설문 조사에 

동의하여 총 조사 참여율은 98.4%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그에 따른 PEAS 점수는 Table 1과 같다. 
PEAS 점수는 성별 및 운동 경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력에 따라 고등학생 선수들(39.6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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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PEAS)
scores in each sport 

Event n (%) 
PEAS score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tennis   4 (3.3) 53.00±6.976 
Taekwondo   2 (1.6) 48.00±4.243 
Swimming  12 (9.8) 45.08±15.489 
Weight lifting   9 (7.3) 44.44±16.048 
Shooting   9 (7.3) 42.11±7.737 
Fencing   2 (1.6) 41.50±3.536 
Rugby  11 (8.9) 40.18±12.679 
Judo   6 (4.9) 38.50±9.586 
Squash   3 (2.4) 38.33±2.517 
Badminton   2 (1.6) 38.00±19.799 
Basketball   4 (3.3) 37.50±14.201 
Handball  28 (22.8) 35.93±7.822 
Athletic  13 (10.6) 34.38±8.352 
Football  18 (14.6) 30.22±8.214 
Total 123 (100) 38.39±11.357 

Fig. 1. Analysis of sources of anti-doping information.

KADA: Korea Anti-Doping Agency, KOC: Korean Olympic

Committee.

Table 3. Differences in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PEAS) scores between sport types 

Sport type n (%) PEAS score (mean±standard deviation) F p-value Post hoc 

Speed/power 30 (24.4) 39.13±11.863 4.744 0.004 2＞4 
Endurance 12 (9.8) 45.08±15.489 3＞4 
Motor skill 20 (16.3) 43.25±9.084 
Team 61 (49.6) 35.11±9.803 

Speed/power: athletic, judo, taekwondo, weight lifting, Endurance: swimming, Motor skill: badminton, fencing, squash, 
shooting, table tennis, Team: basketball, football, handball, rugby. 

이 중학생 선수(34.53±10.67)보다 높은 PEAS 점수를 보였고

(p=0.032), 연령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16), 그
에 따른 사후 검증 결과 17세에서 14세 보다 더 높은 PEAS 
점수를 보였다. ‘본인 종목 스포츠에서 금지된 약물에 대해 

알고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 52명(42.3%)에서 ‘예’라고 응답

하였으며, 알고 있다고 응답한 선수들이 이러한 금지 약물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로를 묻는 부연 질문에서 도핑 교육기관, 
지도자, 의료진, 동료 및 부모님이 각각 20명(16.3%), 14명
(11.4%), 13명(10.6%), 3명(2.4%) 및 2명(1.6%)였고, ‘아니오’라
고 응답한 선수는 71명(57.7%)였다(Fig. 1). ‘금지된 약물을 

고의 또는 부주의로 복용한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 한 명의 

선수만이 ‘예’라고 답변하였고, 그 선수의 PEAS 점수는 26.0으
로 전체 선수들의 평균치인 38.39±11.36보다 낮았다. ‘금지된 

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 선수 또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선수를 

알고 있는가?’란 질문에 2명의 선수가 ‘예’라고 답변하였고, 
그 선수들의 PEAS 점수는 45.50±16.26였다. 종목에 따른 PEAS 
점수는 탁구, 태권도, 수영, 역도 및 사격 등에서 높았고, 농구, 
핸드볼, 육상 및 축구 등에서 비교적 낮았다(Table 2). 스포츠 

종류에 따른 PEAS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4), 
사후 검증 결과 단체 종목에서 지구력 및 운동 기술 종목보다 

더 낮은 PEAS 점수를 보였다(Table 3).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도핑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유용한 자료를 얻기 위해 제2회 난징 아시아 청소년 

대회에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에 대한 지식, 
경험, 태도 및 성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체 응답자들 중 

한 명이 과거에 도핑 경험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2명은 주변 

동료가 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엘리트 선수들은 도핑 및 반도핑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도핑 교육기관이나 지도자 및 의료진을 

통해 얻는다고 하였다. 또한 나이가 많은 청소년 엘리트 선수

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 사용에 보다 관대한 성향을 

보였고, 단체 종목 선수들에서 다른 종목 선수들 보다 도핑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청소년 선수들의 도핑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52명(42.3%)의 선수들이 본인 종목의 금지 약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국내 체육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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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수들의 도핑 의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16.1%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로15), 아마도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반도핑 교육에 더 많이 노출된 청소년 국가 대표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금지 약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선수들 중 반도핑 정보 습득의 경로는 전문적인 

도핑 교육 기관이 38.5%로 가장 높아서, 감독이나 코치와 

같은 지도자가 전체의 43%를 차지한 위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15), 체계적인 반도핑 교육을 받는 성인 국가대

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반도핑 지식 습득 경로들 

중 도핑 교육기관이 62.4%로 가장 많이 차지한 결과와는 유사

하였다16).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른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금지 약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선수들 중 25%의 많은 

선수들이 의료진으로부터 반도핑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답변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가 대한체육

회 및 한국 도핑방지 위원회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도핑 예방 

교육을 받는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

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저자들은, 도핑에 대해 고려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청소년 시기의 엘리트 선수들에게 

효과적인 반도핑 프로그램을 폭 넓게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청소년 엘리트 선수들이 각자의 종목에 적용되는 금지 약물 

정보에 대해 신뢰하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반도핑 교육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도핑방지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국내에

서 시행한 도핑 검사에서 양성 도핑 위반률은 0.53% (한국 

도핑방지 위원회: 2013 도핑방지 표준 교재)이고, 세계 반도핑 

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도핑 양성 반응률은 약 2% 
정도(World Anti-Doping Agency [WADA], adverse analytical 
findings reported by accredited laboratories 2006)였다. 본 연구에

서는 위와 같이 실험실에서 분석된 도핑 검사 결과에 따른 

양성 반응률 평가와 달리, 선수 스스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 복용을 인정한 경우를 조사한 결과, 전체 123명의 대상 

선수들 중 1명이(0.8%) 도핑 경험을 인정하였고, 다른 사람이 

도핑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선수는 2명이었다. 선행 연구

에 따르면, 의도적이나 혹은 우발적으로 도핑을 경험한 선수들

에서는 PEAS 점수가 예상대로 높아 도핑에 대해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한다17).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핑 경험이 

있었던 선수는 한 명뿐으로 도핑 경험에 따른 도핑 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그 선수의 PEAS 점수는 26.0으
로 예상과 달리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Anshel18)은 운동선수들의 64%는 같은 종목의 다른 선수들 

중 최소 한 명 이상이 경기력 증가를 위한 약물을 복용한다고 

확신하며 선수들의 이러한 태도가 도핑 성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다른 사람의 도핑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2명의 PEAS 점수는 45.5로 이들을 제외한 나머

지 121명의 평균인 38.27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PEAS 점수를 조사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일랜드 선수들의 PEAS 점수가 평균 31.15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16개국 선수들의 평균인 36.83보다 유의

하게 낮았다고 한다17). 다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 헝가

리 그리고 미국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PEAS 점수 평균은 각각 24.67, 22.53, 24.53이었다. 본 연구에서 

평균 PEAS 점수는 38.39로 외국의 선행 연구 결과들 보다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14). 이는 위의 연구 결과들과 같이 

국가별 운동선수들의 도핑에 대한 사고 방식 및 성향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조사 대상이었던 성인 엘리트 선수들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도핑 교육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청소년 엘리

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대한민국 성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시행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현재 국가대

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도핑 교육

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

이,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까지 성인 국가대표 선수들에 집중

되어있는 반도핑 교육을 미래의 국가대표인 청소년 대표 선수

들에게까지 폭넓게 시행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핑 성향은 여러 가지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17). 일반적으로 남자 선수들은 여자 보다 도핑에 대해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행 연구들

에 따르면 남자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 보다 도핑에 더 높은 

PEAS 점수를 보였다7,19,2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록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 선수들의 PEAS 점수가 더 높았

다. Waldron과 Krane21)에 의하면 성공의 척도를 승리로만 연관 

짓는 자아 지향적인(ego-oriented) 여성 운동선수에서 자신의 

발전자체를 성공으로 간주하는 과업 지향적(task-oriented) 선
수들 보다 약물 복용의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여성 

운동선수에서 PEAS 점수가 남자 선수들 보다 높은 결과를 

보인 것만으로 위와 관련 지을 수 없겠지만, 향후 청소년 선수

들에 대한 반도핑 프로그램 교육 및 대상 선정에서 PEAS 
점수와 심리적인 변인 및 자아-지향적 성격 요인 등과의 연관

성을 알아보는 조사를 병행한다면, 특정 심리적 요인(예: 완벽

주의, 슈퍼맨 콤플렉스, 자신에 대한 낮은 믿음 등)이나 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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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도핑 성향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반도핑 

정책 적용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Laure와 Binsinger22)는 사춘기 이전의 어린 운동선수들의 

도핑 출현율(prevalence)을 조사하기 위해 11세 운동선수들을 

15세까지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선수들의 도핑 

사용이 연령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에서, 14세 보다는 

17세 선수에서 도핑 사용에 대해 보다 관대한 성향을 보였다. 
실제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로 동화작용 스테로이드 제제

와 같은 약물의 사용은 청소년들 사이에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선수 경력이 점차 쌓여감에 

따라 경기력 증가에 대한 유혹에 이끌려 약물 사용에 대해 

고려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기도 한다8-10).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엘리트 선수들의 청소년기 동안에 개인에 따른 심리

적, 성격적 요인과 주변의 환경적인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게 되면, 일부 엘리트 선수들에서 도핑 사용을 실제 행동에 

옮기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운동선수로써의 경력 

중에 도핑 행동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 

동안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반도핑 프로그램의 적용을 뒷받침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한 도핑 관련 연구에서 종목별 도핑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선수들을 네트형 경쟁 종목(하키, 핸드볼, 농구, 
배드민턴, 탁구) 및 투기 도전 종목(복싱, 태권도, 유도, 레슬링)
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종목에 따른 도핑 인식의 차이 

및 영양 보조물 섭취의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16).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종목별 분류에 따른 청소년 선수들의 도핑 성향 비교를 

위해 각각의 종목별 신체 활동 요구량 및 스포츠 활동의 종류에 

따라 아시아 청소년 대회에 참가하는 14개 종목을 총 4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같은 분류를 사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스피드/파워 종목이 단체 종목보다 PEAS 점수가 높았고, 이는 

실제로 스피드/파워 종목에서 가장 빈번하게 도핑 양성 반응이 

나타난 사실에도 부합한다고 하였다7,17).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지구력 종목과 운동 기술 종목에서 단체 구기 종목 선수들 

보다 PEAS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이루어진 분류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수영이 지구력 종목으로 

분류되었으나, 단거리 및 장거리 세부 종목별 특성과 관련하여 

수영은 스피드/파워 종목으로도 분류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

으로 단체 종목 선수들은 다른 종목 선수들과 비교해 도핑 

성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국내 

반도핑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세계 반도핑 기구의 규약(WADA Code)에 따르면 단체 종목의 

경우 한 선수가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 추가적인 표적(target) 
도핑 검사를 시행하여 전체 2명 이상의 양성 반응이 나오면 

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되

어 있으므로,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고려한 반도핑 교육을 

통해 단체 종목의 다른 동료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 엘리트 선수들의 도핑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

은 일반적으로 반도핑 항목을 잘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Likert rating scale을 이용한 답변을 평가하여 선수들의 

도핑 인식을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으로 분류하거나, 혹은 

도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예’, ‘아니오’ 대답으

로 도핑 인식을 평가하였다15,16,23,24).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선

수들의 도핑에 대한 성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측정하기 

보다는, 위와 같이 분류한 도핑 인식에 따른 운동 영양 보조물 

섭취 여부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국내 선행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효율

적인 반도핑 프로그램 준비에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에 대한 측정 도구로써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PEAS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청소년 엘리트 선수들의 도핑 성향에 대해 보다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비록 영문으로 구

성된 PEAS 설문지를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시행한 

선행 연구 결과에서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였더라도, 본 

연구에서 저자들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된 PEAS의 타당도와 

신뢰도 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것은 연구 결과 해석에 제한점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도핑과 관련된 연구를 시행할 때 

조사 대상 선수들의 경쟁력 수준(competitiveness)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쟁력 수준을 

보이는 일반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아시아 청소년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 관련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므

로, 청소년 엘리트 선수들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본 연구의 

결과는 그와 유사한 경쟁력 수준을 가진 대상에 국한되어서만 

적용하여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문 PEAS 설문 조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평가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

며, 이를 바탕으로 성인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 성향

에 대해 조사하는 연구를 확대한다면, 앞으로의 반도핑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엘리트 선수들의 심리적 성격을 조사하는 평가

를 병행하여 그에 따른 PEAS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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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현재까지 연구자들의 추론에 의해서만 논의되는 특정 심리

적 요인 및 성격에 따른 도핑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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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1=매우 동의하지 않음, 2=동의하지 않음, 3=약간 동의하지 않음, 4=약간 동의함, 5=동의함, 6=매우 동의함

 1. 도핑(금지약물복용 등)은 경쟁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2. 모든 사람(운동선수)들이 도핑을 하기 때문에 도핑은 부정행위가 아니다.

 3. 운동선수가 부상 때문에 허비한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도핑 약물이 도움이 될 수 있다.

 4. 운동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잘하기 위한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5. 나와 같은 종목의 운동선수들은 운동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6. 운동선수들이 기분전환을 위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운동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7. 운동선수들이 규칙을 위반하면서 운동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약물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8. 도핑에 대한 부작용은 과장되어 있다.

 9. 운동선수들은 스포츠 이외의 다른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없다.

10. 기분전환을 위한 약물은 최고 수준의 훈련과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다.

11. 도핑은 경쟁적인 스포츠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12. 기분전환을 위한 약물은 훈련의 지루함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13. 운동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특정 장비(예; 기록 향상을 위한 수영복 착용 등)를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14. 언론(미디어)에서 도핑에 대해 적게 언급해야 한다.

15. 언론(미디어)에서 도핑 관련 문제를 확대해서 보도한다.

16. 도핑에 의한 부작용은 과도한 훈련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 및 부상과 비슷한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

17. 운동능력을 향상을 위한 약물/방법들을 합법화 하는 것은 스포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1. 운동수행능력향상을 위한 약물/방법: 흥분제(암페타민, 에피드린 등)-피로회복을 위해 복용, 베타차단제-긴장과 손떨림 진정

을 위해 복용, 이뇨제-체중감량과 복용한 약물을 감추기 위해 복용, 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근육성장을 가속화시키고 강

도 높은 훈련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용, 성장호르몬-근육의 크기와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복용, 적혈구조혈 

(EPO)-적혈구 생산을 증가시켜 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혈액도핑-근육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을 증가시켜 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2. 기분전환을 위한 약물: 진정제, 흡연과 음주, 대마초, 헤로인, 코카인, 흥분제, 환각제, 흡입제 및 고카페인 음료 등의 가벼운 

환각/각성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